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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이가 주인을 핥는 이유

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핥는 것은 자

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. 그

런데 고양이가 가끔씩 주인을 핥는 경

우가 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? 

1. 나는 너를 사랑해!

펫찌(petzzi.com)에 따르면 고양이가 

주인을 핥는 가장 큰 이유는 애정표현

을 하기 위함이다. 핥는 것은 고양이가 

애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다. 

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핥아서 

세수를 시키고, 소변을 유도하는 등의 

행동도 애정에서 나오는 행동이다.

2. 이뻐해줘!, 밥 줘!, 놀아줘!

고양이는 무엇인가를 원할 때도 주

인을 핥는다. 놀이, 밥, 주인의 손길 등 

어떤 요구가 있을 때 고양이는 핥는 것

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. 만약 

고양이가 끈질기게 주인을 핥는다면 

귀찮아하지 말고 고양이와 잠깐 놀아

주거나 사료를 줘서 요구를 충족시켜 

주자.

3. 우리는 친구!

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핥아주는 

것은‘친구’또는‘동료’라고 인식하

기 때문이다. 고양이에게 있어서‘핥

는’행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며, 

서열 관계를 나타내는 행동이기도 하

다. 반면, 주인을 핥아주는 것은‘너는 

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친구!’

라는 의미이다.

4 낯선 고양이의 냄새가 난다!

고양이는 주인에게서 다른 고양이

의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주인을 핥는

다. 고양이는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

이다. 평소 맡던 냄새 외에 새로운 냄

새가 나면 불안해한다. 주인에게서 낯

선 냄새가 나는 경우, 그 냄새를 지우

고 자신의 냄새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

을 핥는 것이다.

한편 고양이가 핥아주면 까슬까슬

한 감촉이 느껴진

다. 고양이의 혀를 

확대해 보면 뾰족한 돌기가 300~400

개 정도 돋아 있다. 이 돌기들은 고양

이의 효과적인 그루밍을 돕고, 사냥감

이 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준다. 고

양이는 개처럼 크고 단단한 턱을 가지

고 있지 않으며, 치아도 송곳니를 제외

하고는 작은 편이다. 따라서 음식물에 

흠집을 내 잘게 부셔 먹는 데 도움이 

되도록 뾰족한 돌기가 발달했을 것으

로 추정된다.

고양이의 거친 혓바닥은 사람에게

는 따가움을 주지만, 고양이의 생활에

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. 

반려견과 생활한 아이, 천식 위험 낮다

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 더 건강해지고 사회성도 좋

아지며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연

구로 밝혀졌다. 그런데 반려견을 기르는 집에서 자란 아

이들은 천식의 위험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

목된다.

뉴스위크 한국판(1228호)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

2010년 12월까지 스웨덴에서 태어난 100만 명 이상의 

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애 첫해에 반려견이 있었던 아

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15% 낮

았다. 천식이 있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의 경우도 마찬가

지였다.

이 연구는 어린 시절 너무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 감

염균이나 기생충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은 아이는 면역

체계가 약해져 오히려 알레르기나 천식에 걸릴 가능성

이 크다는‘위생 가설(hygiene hypothesis)’에 힘을 실어

준다. 

스웨덴 웁살라대학 역학 부교수로 이번 연구의 코디네

이터를 맡았던 토베 팔은“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아

주 오래 전부터 개와 함께 살았다.”며“인류 최초의 반

려동물이 개였다.”고 말했다.

스웨덴의 사회 서비스와 의료 시스템은 대규모 집단을 

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. 스웨

덴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고유 식별번호를 받고, 전문의 

진료와 처방약 등 모든 의료 기록이 단일 데이터베이스

에 저장된다.

또 스웨덴은 각 가정의 세세한 데이터도 보관한다. 과

거엔 건강 연구에 사용되지 않았던 반려동물에 관한 정

보도 포함된다. 스웨덴에선 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해 

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.

논문의 저자들은 반려견과 함께 자란 아이의 천식 위

험이 낮은 현상을‘농장 효과(farming effect)’에 견줬다. 

농장에서 자란 아이는 도시에서 자란 아이보다 천식에 

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 농장 효과다. 몇 년 전 농장 환

경과 천식에 관한 연구 39건을 분석한 결과 소와 양 같

은 농장 가축에 일찍 노출된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

지 않은 아이에 비해 천식에 걸릴 확률이 25% 낮았다.

팔 교수는 이번 연구가 가정에서 개를 기르면 아이의 

장내 미생물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(microbiome)이 달

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. 마이크로바

이옴은 공기와 음식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장

내의 고유한 박테리아 환경을 말한다. 팔 교수는 개에게

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박테리아 중 천식과 관련된 특정 

종이 있을지 모른다고 추정한다. 또 집에서 개를 기르면 

아이는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더 자주 

운동할 가능성이 크다. 그 두 요인 모두 어린 시절 천식

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.

다만 팔 교수는 반려견이 반드시 만성 호흡기 질환인 

천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단언할 정도로 증거가 충

분치는 않다고 덧붙였다. 

그는“반려견이 있는 집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더 많은 

미생물에 노출된다.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가정의 아이

가 상대적으로 천식에 걸릴 위험이 낮지만 정확한 이유

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.”고 말했다.


